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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- 2018.1.18. 정부세종청사

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세 개

안건입니다. 두 개 안건은 활발한 토론 보다는 인식의 공유를

위한 것이고 세 번째 안건은 결론을 내기 보다는 장관님들의

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안건입니다.

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

첫 번째 안건은 겨울가뭄 대책입니다. 가뭄이 몹시 심각합니

다. 제가 지난주에는 경상남도 밀양댐을 다녀왔고, 이번 주에

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에 가 볼 예정입니다.

작년 한해의 강수량이 평년의 74%,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의

강수량은 평년의 41%에 불과합니다.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

상태입니다. 작년에는 서부권이 가뭄 피해 지역이었는데, 올해

는 남부권이 어렵습니다. 완도와 신안은, 완도 신안 전체가 아

니라 일부 섬은 식수가 부족해서 제한 급수를 이미 하고 있는

상태고, 지금 이대로 가면 합천, 강원도 속초에까지 식수에 어

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.

그리고 올해 모내기 전까지 비가 넉넉히 오기를 바랍니다만

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6월 영농기까지

의 용수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우리 한

국이 원래 물 부족 국가이지만 최근에는 기상 이변의 여파인

지 몰라도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저수지나 강

에 물이 찰랑찰랑 일 년 내내 쌓여 있으려면, 태풍 같은 큰 비

가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최근 3, 4년 사이에는 태풍도 우

리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.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

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

롭힐 것 같습니다.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, 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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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비롯한 섬과 경남 합천, 밀양, 강원도 속초 이런 곳은 당장

식수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미리 소

규모 상수원을 준비하는 등등의 대비를 할 때가 오지 않았는

가 생각합니다.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안건입니다.

반려견 안전관리 대책

두 번째 안건은 반려견 안전대책입니다. 통계를 보면 우리나

라 가구의 28%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대단히 빠른

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반려견 시장도 이미 3조원 규모까

지 커져 있는데요. 문제는 안전입니다. 최근에 유명인사의 반

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, 그런 일들이

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반려견을 가

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,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, 이

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

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,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

처럼 좋은 대책을 냈습니다. 함께 보고를 받으시고 보완의견

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